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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 미  등 주  진  경 가 도에 비해 장한 것  나타나  계 경

가 다시 장  돌아 다는 주장들  나 고 다. 각에 는 미  경 장

 지난   수  곧 복할 수  것 , 과 같  장  어나갈 

수  것 란  망  내 도 했다. 하지만 에 해  시각들도 

지 않다. 지  장에 한  망  아직 시 상 라는 것 다. 

ILO  사 장  Guy Ryder는 근  통해 동시장 내   살펴보  여

 많  들  산재해 , 수 가 루어지지 않는 한 지  경 장  

한계가 다는 주장  내 았다. 그는 양질  리 ,  상, 생산  향상

과 연계   상 책 등  통해  가시켜 가계  비  시키고, 

 지  하 , 가계  안  비  돕는 사 보험 시스  하는 등 

수   책  통해 경 순   립해야 비  안  지  경

장  지할 수 다는 것 다. 

그  런 주장  우리에게도 한 미  가진다. 우리나라는  후 빠  

경 복  보 고 지만, 많  들  안 고 지  경 장  루  

해 는 양질  리  사 복지지   탕  하는 경 순   만들

어야 한다는 주장  지  어  다. 안 고 지  경

장  해 진  우리에게 필 한 책  엇  고민하  그   개한다.

수 확대 정책으로 경제선순환 조 만들어야

최근 미 과 럽 등  심  경 장률 회복에 한  지 들  측 고 

다. 하지만 ILO  사무총장  Guy Ryder는 현재  노동시장  히 살펴보  여

히 우 스러운  해결 지 않고 , 축 책  통해 는 지  경

장  지할 수 없  것 라 주장하고 나 다. 안 , 지  경 장  해

는 수 확  책  토  경 순환 를 축해야 한다는 것 다.

2013.09.12ㅣ 수  새사연 연 원ㅣsida7@saesayon.org 



2

수  라는 목  달 하  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?

(Boosting demand is the goal, so how do we get there?)

2013  6월 18

Guy Ryder, ILO 사 장

지난  달 동안 우리는 경  복  약 하는 듯 하는 짐들  여러 곳에  볼 수 

었다.  에 는 장  재개 는 것  나타났 , 미 에 는 2014  2005

 후 고  장  보 는 한 해가  것 라고 경 학 들  내다보고 다.  

역시 업   것  나타났다.

 모든 것  식 다. 하지만 우리는 헤드라  장식하는 러한 숫 들  에 

는 체  내용들  볼 필 가 다.

그것  우리에게 러한 식과는 다  다 과 같  우 는 실  보여 다.

실업  여   수 고, 실업  수는 재 2억 에  2015 지 거  2억 8

만  가할 것  망 고 다. 한  G20 가들에  지난 12개

월 동안 동시장 상  약간 개 거나,  개 지 않  것  나타났다.  

가들에 는  심각하게 상  악  것  나타나 도 했다. 청 실업  

G20 가  본과 독   나라  하고는  다  연 에 비해   도 

았다.

그리고 많  사람들  시직 나 비  시간  리  같  지 않  리에

 하고 다. 실질 평균  장  경우 본, , 미 , 스  등과 같  여

러 진 에 는 하락하거나  것  나타났다. , 개 도상 에 는 실질 

 장  재  양상  보 고 는 ,  가에 는 빠 게 장하는 경향  

보 도 했지만, 다  가들  경우   수 에 비해 낮  장  보 는 곳

도 었다.

우리는 러시아 상트 크에  G20 상 담  비하는 동안 앞  가장 

 책 안에 해 책 냐 장 책 냐  고 견충돌  계 어 다.

하지만 계  수 에  우리 모 가 동 한 것  수   재한다는 것

었다. 다시 말해, 재  비스에 한 체 수 가 하고 싶어 하는 수 만 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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람들  고용하 에, 는 업들에게  에 한 신  주 에 하다는 것

다. 비, , 지 , 수  등 수   한 들  여  경  

 수 에 미 지 못한 채  다.

비  시 는 지 않  순  다  역에 도 차  향  미 게 고, 

다시 비 에 안  향  미 게  것 다. 비 수 는 가계  나 는 , 

득   체  해 향  게  가계는 장  진시키는 상 나 비스

에 한 비  할 수 없게 다. 그리고 그것  다시  단계에 향  미 게 는

, 수 가 없다  업   하 고 하지 않  것  다. 한 지난   

동안 많  들  고 는 책   수  억 시켰 , 역도 

처럼 지는 못했다.

러한 지 않  순  단시키  해 는 생산  가하는 동안 양질  리

 창 해야 하는  그것  해 는 경 책과 동 책  결합 어야 한다.

는 앞  2013  7월 모스크 에  열린 G20 동  장 , 재  장  연 에

  합  내용 다.

재  차원에  는 단  필 한 리  만드는 한편, 장  경  

효  향상시켜  도 나 학 , 사 시  등  만드는  해야 한다. 주, 

나다, 도 시아, 본 등  가들   같  사 시 에 한  하는

 많   울 다.

한 는 업에 해 주도  행에 티브  공해야 한다. 는 향후 

양질  리 창  견 할 수 는 건 한 내  사업  하는  

도움   것 다.

보통 동시장 책  경 책  생 만 여 는 경우가 많다. 하지만 사실 동시

장 책  수  개 하는  단  한 역할  한다. 러한 동시장 책 는 

나 생산 과  사  연계  강 하는 책 등  포함 는 , 는 

 상시킴  수  시킬 수  다.

 지난   동안  상  주도하는 등 극 ,  공   

같  동시장 책들  진해 다. 

한 경 충격에 한 가계  복  강 하고 수  시키는 사 보  시스

 시키는 안도 필수 다. 브라질  빈곤에 처한 들  상  지원,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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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  공, 공공 비스 지원  결합  책  공  운 해 고 다.

우리 모 는 재 우리가 복  새싹  보고  라고 지만, 장  아직도 

한 , 매우 취약한 수 에 다. 한 고용상  역시 여  악 고 는 것  

사실 다.

하지만 우리는 경 책과 동시장 책    결합  통해 계 경  지

하고 는 악순  고리  수고, 지 가능한 경 장  복시키 , 사람들에게  

많  양질  리  만들어  수  것 다.

가계, 업,  수  억 하는 책  못  책 합 라는 것  달  

지는 어떤 경 복도 래가지 못할 가능  크다.

 

* 원  게재 사 트: 

http://www.ilo.org/global/about-the-ilo/newsroom/comment-analysis/WCMS_220979/

lang--en/index.ht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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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새사연  ‘ 계  시 ’ 목

2013년 9월 13  재 

아 다 간 목

계  시 1/11 계 경  체에 가  놓쳐 는 안  들 수연

계  시 1/28  가계 채, 그리고 신용 동 합 병

계  시 1/25 경  보건 료 책, 그리고 건강 경

계  시 1/27 루비니 수가 말하는 2013년 경  5  험 병

계  시 2/1 노동 가 시하는 공 한 장  한 수

계  시 2/12 득 평등에 한 미  보수  격? 여경훈

계  시 2/14 계  에 누가 가장 취약한가?

계  시 2/19 주민들  건  공동  높  료 극복하 수연

계  시 3/9 브라질  통  룰라가 평가하는 차베스 병

계  시 3/12 단  본 수 에  어나는 것  창 경 수연

계  시 3/21 싱가포 가 산에 처하는  

계  시 3/26 EU, 심각한 청년고용  해결에 나 수

계  시 3/29 크런과  ABC 여경훈

계  시 4/5 노후 득보장  한 년만   연 개 경

계  시 4/9  아빠들  ‘ 산 가’  거 하는 

계  시 4/16 아베가 쏘아 린  가지 살 여경훈 

계  시 4/23 고용 복 해 는 새 운  책 필 수

계  시 4/30 신  민과 싸운 ‘철  여 ’ 처 병

계  시 5/7 재   놓고 충돌하는 계 수연

계  시 5/14 ‘복지 여 ’  신 에  어나라 경

계  시 5/21 본 ‘ 원과 어린 집 통합’ 경험  시사

계  시 5/24 규 가 없다  한 본도 없다. 애플도, 도. 병

계  시 5/28 신 주 는 민주주  말 여경훈

계  시 6/4 OECD, 한 에 실직 들에 한 지원 강  고 수

계  시 6/10 동아시아 산업 책 경험과 아프리  병

계  시 6/19 퀘벡 샹티에 2006년 언, “사  경 는 았다!” 수연

계  시 6/25 맨큐  1%  한 변 여경훈

계  시 7/4   후 한 피 병

계  시 7/11 미  평등   주 , 득 평등보다 심각한 재산 평등 여경훈

계  시 7/12 고래  죽  살린 다  생태계 병

계  시 7/18 리 나누  책  과 수

계  시 7/24 트 트 산, 빈곤    도시 병

계  시 7/25 스  2  ‘ 릴 샌드 그’가 진 여  논쟁

계  시 8/22 , 경쟁 과 생산  진하는 산업 책 수연

계  시 9/5 빈곤  림 는 사

계  시 9/11  경 에  실체가 실하지만 알 진 험 병

계  시 9/13 수  책  경 순   만들어야 수


